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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군, 새 카투사 상 만들어

용산, 서울-미8군은 미 육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카투사)들을 위한  새롭고 권위있는  리더십 경연대회와 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라는 새 표창은 6.25  전쟁 영웅인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 졌으며 미8군에서 근무하는 뛰어난 카투사 상병, 병장들에게 수여될 것이다.

“이 새 표창은 위신에 있어 현재 있는 미 육군의 ‘오디 머피 병장 클럽’과 동일할 것입니다.” 19전구지역사령부의 주임원사인 트로이 웰치 주임원사가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관점과 주제들, 6.25의 역사, 병사가 갖춰야할 기본적 기술, 통솔력, 병역 의무,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생각은 19전지사 사령관인 지넷  에드문즈 소장이 오디 머피 병장 클럽의 새 일원들을 위한 취임식에 참석하여 뛰어난 카투사 병사들은 어떻게 표창하는지를 물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간단한 물음은 많은 생각을 거쳐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미8군 사령관인 찰스 캠벨 중장은 3월에 백선엽 퇴역 대장을 아침식사에 초대했고 이 퇴역전쟁영웅에게  상이 그의 이름을 본따는 것의 허락을 구했다.

백선엽 대장은 한국전 당시 최초의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총공격을 개시했을 때,  29세의 대령이었던 그는 서울 북쪽 38선의, 북한군 진격의 축과 마주치는 육군 1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기습적이고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단은 결국 U.N.군의 방어선이 구축된 낙동강까지 후퇴작전을 개시하기 전인 3일간 적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8월과 9월의 격렬한 전투에서 1사단은 국군과 미군의 중심점이었고 대구를 점령하려는 적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격퇴하는데 공헌을 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사단을 이끌고 포위를 돌파했으며 북진하여 평양 중심부를 점령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태극무공훈장을 2번이나 수상하고 한국 육군의 첫번째 4성장군이자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이 되었으며 1960년 퇴역 이후에도 19개국에서 대사직을 지내는 등 국가를 위해 일했다. 그의 경력동안 그는 군인정신의 기본 자세를 고집하였다: 국가에 대한 충성, 개인적 명예, 도덕적 용기, 부하에 대한 변치 않는 배려, 그리고 승리에의 의지가 그것이다.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의 수상자들은 5명의 부사관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엄격한 시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것은 백대장의 전기, 통솔력, 응급 처치, 화생방 훈련, 병력의 조련, 병역 의무, 6.25 전쟁, 그리고 안전 대책이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상자는 훈장과 카투사 중 최고의 부사관으로 인정한다는 증명서를 받을 것이다.

최초의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 시험은 4월 23일 대구의 캠프 헨리에서 치뤄질 예정이며 시상식은 5월 초로 일정이 잡혀 있다.

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 8군 공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